
동화엔텍, LNG 운반선 기자재 국산화

열교환기 전문 제조기업인 동화엔텍이 LNG 운반선 기자재를 잇따라 국산화에 성공하고 있다.

동화엔텍(회장 김강희)은 5월6일 2001년 이후 저압증기발생기, 스팀에어히터 등 LNG선용 기자재의 자체 개

발에 잇따라 성공해 매출 증대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.

동화엔텍이 최근 자체 R&D센터를 통해 개발한 기자재는 터빈엔진 내 증기의 산소를 제거해 시스템 수명

연장을 도와주는 탈기기(Deaerator), 터빈 내 공기를 가열하는 스팀 에어히터, 저압증기를 발생시키는 저압 증

기발생기 등이다.

동화는 기자재의 잇따른 국산화로 LNG선 기자재 부문에서 수입품의 50% 수준에 공급, 국내 조선소의 가격

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게 됐으며, 수입대체 효과도 300만달러 선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.

동화엔텍은 기자재 국산화에 힘입어 2001년 476억원의 매출을 거둔데 이어 2002년에는 매출이 554억원까지

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 수출비중은 2001년 402억원 등 90% 수준에 이르고 있다.

1980년 설립된 부산 소재 조선기자재기업인 동화엔텍은 선박용품, 발전설비, 화학공업, 식품산업용 열교환기

등을 전문 제조하고 있으며 국내 6대 조선소와 엔진 메이커 및 중소형 조선소, 해운회사 등에 제품을 공급하

고 있다.

잇따른 기술개발에 힘입어 2002년 1월 자체기술개발기업으로 벤처기업에 등록됐으며, 최근에는 탈기기용 기

기에 대한 실용신안 등록도 마쳤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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